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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값,
서울 집값 상승 주도

한국 국가행복지수 OECD 37개국 중 35위

공기업 대졸 초임 최고는 인천공항 

한국의 국가 행복지수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19일‘경향비즈’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

센터가 이날 발간한‘나라경제 5월호’를 인용해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2018∼2020년 평균 국가 행

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이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중 62위에 해당하며 OECD 37개국 가

운데는 35위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OECD 국가는 

그리스(5.72점)와 터키(4.95점)뿐이었다. 

한국의 행복지수가 낮은 원인은 근무와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

시코(2137시간) 다음으로 가장 길었다. 한국 근로자

들은 OECD 회원국 평균(1,726시간)보다 연간 241시

간(약 10일)을 더 일한 셈이다.

같은 해 기준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27.4마이크

올해 공기업 대졸 신입사원 초임이 지난해 보다 소

폭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4636만 원으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았다.

19일‘뉴시스’에 따르면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공

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6개 

공기업의 올해 직원 평균보수 현황(예산편성 기준) 자

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공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초임

은 평균 3,892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결산 

로그램(㎍/㎥)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치(13.9㎍/㎥)의 배에 가까운 수치다.

노인 빈곤 역시 삶의 질을 낮추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고령화 속도가 OECD 최고 수준인 한국

은 노인 빈곤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2020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고령인구 증가율

은 4.4%로 OECD 평균(2.6%)을 크게 웃돌았다.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평균(14.8%)

의 3배에 달했다.

국가 행복지수는 유엔(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

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국가별 국내총생산

(GDP)과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등을 바탕으로 집계

하는 지수다. 

OECD 국가 가운데 국가 행복지수 순위가 가장 높

은 나라는 7.84점을 획득한 핀란드였다. 그 뒤를 덴마

크(7.62점), 스위스(7.57점), 아이슬란드(7.55점), 네덜

란드(7.46점) 등이 따랐다. 

강남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하면서 서

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

제 강화로 이른바‘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재건축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 단

지를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19일‘연합뉴스’가 한국부동산원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5개월 2

주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조사 누적 기준으로 

1.48% 상승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강남 3구가 주도했다. 

강남 3구가 노원구(2.17%)에 이어 구별 상승률 2∼4

위를 휩쓸었다. 송파구가 2.36% 상승해 2위에 올랐

고, 3위는 서초구(2.00%), 4위는 강남구(1.97%)였다.

서울 집값의‘바로미터’가 되는 강남 3구의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재작년 12·16 대책을 통해 초고

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묶었고, 작년에는 6·17 대

책과 7·10 대책 등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

화하는 등 수요를 강하게 억눌렀다. 강력한 규제 여

파로 작년 강남 3구 아파트 시장은 크게 위축됐는데, 

올해 들어 예상치 못한‘부작용’이 나타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초강도 부동산 규

제가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 몇 채보다 초고가 아파

트 한 채를 갖는 게 낫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면서‘똘

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했다고 분석한

다. 여기에 작년 말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사

업 추진에 속도를 낸 것도 강남 집값 상승에 불을 지

폈다.

강남 아파트 시장이 식을 만하면 호재로 여겨지는‘땔

감’이 계속 공급되면서 이제 강남 아파트값은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범접하지 못할 수준으로 뛰었다.

기준 대졸 신입 초임 평균 3,852만 원에 비해 1.0% 높

은 수준이다.

올해 공기업 대졸 신입 초임은 대부분(72.2%)‘3,500

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구간에 분포한 가운데 

4,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공기업도 5곳 중 2곳인 

44.4%를 차지했다.

연봉을 구간별로 집계한 결과 대졸 신입 초임

이‘4,500만 원 이상’인 기업은 8.3%(3개사)였고 

‘4,000만 원∼4,500만 원 미만’인 기업이 36.1%(13

개사),‘3,500만 원∼4,000만 원 미만’인 기업도 

36.1%(13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3,000만 원

∼3,500만 원 미만’인 기업은 19.4%(7개사)다.

대졸 신입 연봉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

공사(4,636만 원)였으며 한국가스공사(4,604만 원), 

한국서부발전(4,538만 원)이 각각 2, 3위에 올랐다. 

이어 한국마사회(4,336만 원), 한국부동산원(4,313

만원), 한국남부발전(4,293만 원), 울산항만공사

(4,273만 원), 한국중부발전(4,257만 원), 한국동서발

전(4,256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4,244만 원) 등의 

순이었다.

▲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사진=타운뉴스DB

▲ 올해 공기업 대졸 신입사원 초임. 그래픽=잡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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